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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이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Stress Response on Learning 
Flow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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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과 학습몰입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K광역시에 소재한 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62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과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89,

p<.001), 월경전증후군과 학습몰입도(r=-1.93, p<.014), 스트레스반응과 학습몰입도(r=-.216 p<.001)는 유의한 부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반응(β=-.314, p=<.001)과

심리변화(β=-.358, p=<.001)이며 설명력(R
2
)은 30.3% 이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학습몰입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and the influence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stress response on the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Method : The participants 
were 162 nursing students in K city, who were surveyed between June 1 and June 10, 2018,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Resul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remenstrual syndrome of participants and stress 
response(r=.389, p<.001).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remenstrual syndrome and learning 
flow(r=-1.93, p<.014), between stress response and learning flow(r=-.216 p<.001). The variables for learning flow
where stress response(β=-.314, p<.001) and Psychological change of menstruation(β=-.358, p<.001),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R²) of 30.3%.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preparing basic date for 
improvement of the learning flow of the nursing studen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and strategies related with the premenstrual syndrome and stress respons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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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간호교육은 간호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

을 갖춘 학생 배출을 위한 성과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

는가에 초점을 두고, 간호인증 3주기 인증평가는 성과기

반 교육과정의 질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는 성과 중심교

육 체계를 기본으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

해 간호교육의 질 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1].

간호교육에서 성과 중심의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학습

자의 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학습활동이 요구되고 학습

자의 학습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학습몰입’의

개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다양한 학업적 상황에 능동적이

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많은 즐거움을 느껴 학습

과정에만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를 말

하며[3],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

들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과중한 학습과 엄격한 교육과

정, 임상실습 그리고 간호사 국가고기 준비와 함께 취업

을 위한 성과 중심의 학업수행과 성적향상을 위한 학습

몰입의 강화를 위해서 학습자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관

리능력이 필요하다[4].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월경과 관련된 불편함은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간호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 취업이 보장된다

고 생각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을 힘들게 느끼고 있었으

며, 학교수업이 취업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5] 학습

몰입은 매우 중요하다.

월경은 여성에게 정상적으로 예측되는 생리적 과정으

로 월경과 관련된 증상은 월경주기와 함께 일상적인 활

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삶에 주기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영향을미치고그범위나심각성이매

우다양하다[6]. 월경전증후군은가임기여성의 80-95%가

경험하고있으며, 이 중 5-10%는 그 정도가심해 일상생

활까지 침해 받아 결국 삶의 질에도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월경전증후군(Premenstrual syndrom : PMS)은 월경

주기의 황체기에 나타나며, 신체적 증상으로 체중증가,

두통, 부종, 유방압통, 요통, 복통, 피로 등이 있고, 정서

적 증상은 정서불안, 불안, 우울, 긴장, 통제력 상실 느낌

등이 있다. 행동적 증상으로는 식욕변화, 수면장애, 주의

집중 곤란, 흥미저하, 사회적 위축 등이 있으며[8], 발현

되는 증상, 시기 및 정도는 개인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

여준다[9]. 이러한 월경전증후군과 함께 많은 여성들은

월경 시 통증을 경험하나 반복적인 증상으로 인해 무조

건 통증을 참아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반

복적인 불편함을 경험함으로서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더

욱 더 심하게 경험하게 된다[10].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월경전증후군은

학업능률을 저하시키고, 학교에서의 부정행위, 범죄 그

리고 자살 등의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

하기도 하며[11], 여성들은 월경전기에 일상생활 스트레

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월경전증후군의 영향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월경 전마다 되풀이 되는 신

체적 증상 및 집중력 저하 등의 불편함은결국스트레스

에도 더 취약함을 보이게 되어 월경전증후군을 더 심하

게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러므로 월경전

증후군 자체가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들의 스트레스반응의 관리는 중요한 과제이다[14].

스트레스 반응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축적된 스트레스가 신체나 심리, 행동, 인

식에 영향을 미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신체적 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15] 스트레스 반응은 개인에 따라 차이

가 있고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른 양상

을 보인다[16].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보면 월경전증

후군과 스트레스반응[17], 월경전증후군이 생활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18], 월경전증후군 영향요인 [19], 학

습몰입에 미치는 융합적 요인[1] 등의 다수 논문이 있으

나 간호대학생의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이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

군, 스트레스반응과 학습몰입도 간에 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학습몰입도

를 높이기 위한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중재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

군과 스트레스반응이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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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학습몰

입도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경전증후군, 스트레

스반응, 학습몰입도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학습몰

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학습몰입도에미치는요인을파악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 학습몰

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학습몰입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G광역

시 일 대학의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

출하여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연

구의 표본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

수준 α=.05, 중간효과크기 .20, 검정력(1-β) 0.80을 설정

하였을 때 최소 150명으로 산출되어 연구대상자수는 최

소 표본 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서면에 동

의한 176부 중 부적절한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162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월경전증후군

본 연구에서는 Abraham의 월경증상설문지(Menstrual

Symptomatology Questionnaire)를 Her[20] 번안한월경전증

후군 척도를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하위영역으로 불

안증후군4문항, 수분축적증상4문항, 탄수화물대사증후군

6문항, 우울 문항 5문항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월경전증후군증상이높음을

의미한다. Hur[20] 연구에서신뢰도는Cronbach's α=.86이었

으며, 본연구에서신뢰도는 Cronbach's α=.92이었다.

2) 스트레스반응

본 연구에서는 Koh, Park과 Kim[21]이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Choi, Kang

과 Woo[22]가 수정․보완한 스트레스 반응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 SRI)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총 22

문항으로신체화 9문항, 우울 8문항, 분노 5문항으로구성되

어있다. 이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각문항은 ‘전혀그렇

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

수범위는 22∼110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스트레스가높음

을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21]의 신뢰도는 Cronbach’ s

α=.98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1

이었다.

3) 학습몰입도

본 연구에서 학습몰입도 척도는 Seok 과 Kang[23]에

의하여개발된척도를 Cho[24]이 수정, 보완한총 22개문

항이다. 각 문항의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개발당시 도구[23]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PC+ 21.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월경전증후군, 스

트레스반응, 학습몰입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

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및 학습몰입도에 대한 차이 분석은 t-test, one-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월

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및 학습몰입도와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학

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으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대상자

가 원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연구를 중단할 수 있고, 회

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익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수행하

였으며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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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162명중 연령은 23세 이

하가 119명(73.5%)이었고, 잠자는 시간은 평균 4시간에

서 8시간이 139명(85.1%)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101명(62.3%), 음주는 월 1회 이상 마시는 경우 154명

(95.1%)이었다. 흡연은 하지 않는다가 156명(96.3%), 커

피는 하루에 1∼3잔 마시는 경우가 108명(66.7%)이었다.

생리주기가 규칙적인 경우는 103명(63.6%)이었다. 생리

평균주기는 21∼28일 경우가 122명(75.3%)이었고, 생리

기간은 대부분 4∼7일로 159명(98.1%)이었다. 월경 시

심리변화에서 우울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63명(38.9%)이

었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Categories N(%)

Age(yr)

≤ 23 119(73.5)

24~25 15(9.3)

≥ 26 28(17.3)

Sleep hour

≤ 4 3(1.9)

4~8 138(85.1)

≥ 9 21(13)

Religion
Yes 61(37.7)

No 101(62.3)

Alcohol

(month)

0 8(4.9)

1 79(48.8)

≥ 2 75(46.3)

Smoking
No 156(96.3)

Yes 2(1.2)

Caffeine

(day)

0 32(19.8)

1~3 108(66.7)

≥ 4 22(12.6)

Menstrual

cycle

Regular 103(63.6)

Irregular 59(36.4)

Average

menstrual

cycle

≤ 20 5(3.1)

21~28 122(75.3)

≥ 29 35(21.6)

menstruation

Period

(day)

≤ 3 1(6)

4~7 159(98.1)

≥ 8 2(1.2)

Psychological

change of

menstruation

None 99(61.1)

Anxiety 63(38.9)

2.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과 학습몰

입도 정도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평균 점수는 13.02±9.22점으로

나타났으며, 월경전증후군 증상이 한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 162명 중 159명(98.1%) 이었다. 스트레스

반응의 평균 점수는 65.34±6.06점이었고, 학습몰입도는

평균 점수는 72.62±10.79점 이었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과 학습몰입도

정도

Table 2. Mean Scores of Premenstrual Syndrome, Stress

Response and Learning Flow

Variable M±SD Min Max Total range

Premenstrual

syndrome
13.02±9.22 0 44 0∼57

Stress

response
65.34±6.06 49 83 22∼110

Learning flow 72.62±10.73 22 103 22∼110

3. 일반적 특성에 다른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과 학습몰입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과 학

습몰입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경전증후군은 나이

(F=3.411, p=.035), 음주(F=4.207, p=.017), 월경 시 진통제

복용(t=-3.394, p=.001), 월경 시심리변화(t=-9.229,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스트레스반응에서는 생리주기(F=3.739, p=.026), 심리

변화(t=-5.06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도에서는월경시진통제투여(t=2.171, p=.031),

생리주기(F=3.751, p=.026), 심리변화(t=2.088, p=.03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test로 사후검증결과생리주기는기간이길수록학습몰입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학습몰입도 간의 상관

관계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과 학습몰입도 간의 상관

관계는월경전증후군과스트레스반응과는유의한순상관

관계를 보였으며(r=.389, p<.001), 월경전증후군과 학습몰

입도는부적상관관계를보였다(r=-1.93, p<.014). 또한 스

트레스반응과학습몰입도의경우도유의한부적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6, p<.001)[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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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및 학습몰입도

Table 3. Premenstrual Syndrome, Stress Response and Learning Flow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ategories n
Premenstrual Syndrome Stress response Learning-flow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Mean SD t or F(%)

Age(yr)

≤ 21 119 1.62±0.45 3.411(.035) 2.96±0.26 .028(.972) 3.27±0.43 .376(.687)

22~24 15 1.77±0.41 c>b>a 2.97±0.30 3.24±0.70

≥ 25 28 1.87±0.60 2.97±0.29 3.18±0.58

Sleep hour

≤ 4 3 1.89±0.49 1.120(.329) 2.74±0.57 1.272(.283) 3.37±0.38 .817(.443)

4~8 138 1.70±0.48 2.98±0.26 3.27±0.47

≥ 9 21 1.55±0.48 2.97±1.99 3.31±0.60

Religion
Yes 61 1.66±0.49 -.412(.681) 2.88±0.26 -1.964(.051) 3.24±0.52 -.157(.876)

No 101 1.69±0.48 2.97±0.32 3.26±0.46

Alcohol

(month)

0 8 1.73±0.59 4.207(.017) 2.91±0.32 1.501(.226) 3.11±1.03 1.486(.229)

1 79 1.57±0.43 c>b>a 2.90±0.27 3.32±0.40

≥ 2 75 1.79±0.50 2.98±0.32 3.20±0.48

Smoking
No 156 1.67±0.48 -1.75(.284) 2.93±0.29 -1.173(.245) 3.25±0.49 .416(.678)

Yes 6 1.89±0.60 3.08±0.60 3.17±0.46

Caffeine

(day)

0 32 1.56±0.39 1.609(.203) 2.89±0.28 1.759(.176) 3.34±0.46 1.772(.173)

1~3 108 1.73±0.49 2.99±0.27 3.26±0.42

≥ 4 22 1.62±0.53 2.96±0.27 3.09±0.72

Menstrual

cycle

Regular 103 1.70±0.49 .785(.433) 2.93±0.30 -.388(.698) 3.20±0.49 -1.649(.101)

Irregular 59 1.64±0.47 2.95±0.31 3.33±0.47

Analgesic

treatment

No 53 1.50±0.43 -3.394(.001) 2.93±0.29 -1.079(.283) 3.37±0.56 2.171(.031)

Yes 109 1.77±0.48 2.98±0.26 3.19±0.43

Average

menstrual

cycle

≤ 20 5 1.56±0.57 .1921(.825) 3.03±0.55 .153(.858) 2.70±0.97 3.751(.026)

21~28 122 1.69±0.48 2.96±0.25 3.29±0.46 b>a

≥ 29 35 1.66±0.50 2.97±0.31 3.20±0.45

Period of

menstruation

(day)

≤ 3 4 1.39±0.48 1.189(.307) 2.61±0.30 3.739(.026) 2.84±1.30 1.917(.150)

4~7 156 1.69±0.48 2.98±0.27 3.27±0.45

≥ 8 2 1.36±0.29 2.86±0.19 2.95±0.12

Psychological

change of

menstruation

None 99 1.45±0.31 -9.229(.001) 2.88±0.23 -5.061(.001) 3.31±0.49 2.088(.038)

Anxiety 63 2.04±0.49 3.09±0.28 3.15±0.46

표 4.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 및 학습몰입

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of Premenstrual Syndrome, Stress

Response and Learning Flow

Variable
Premenstrual

syndrome

Stress

response

Learning

flow

Premenstrual

syndrome
1

Stress

response

.389

(<.001)**
1

Learning

flow

-1.93

(<.014)*
-.516
(<.001)**

1

** P <0.01

5. 대상자의 학습몰입도에미치는 영향 요인

대상자의 학습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학습몰입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낸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과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월경시 진통제 투여, 생

리주기, 월경 시 심리변화를 포함하여 범주형 변수는

Dummy 변수로 전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정성 유무를 분석한 결과 분산팽창인자

(VIP)는 1.08∼1.66로 기준인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bin-Watson

값은 1.875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2)는 .303이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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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반응(β

=-.314, p=.001)과월경시심리변화(β=-.358, p=.001)가부정적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r=-.385, p<.001)[Table 5].

표 5. 대상자의 학습몰입도 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Influencing Factor of Learning Flow

Variable B S.E. ᵝ t p

constant 4.934 .348 - 13.936 <.001

Stress

response
-.504 .120 -.314

-4.21

7
<.001

Psychological

change of

menstruation

-2.22

5
.480 -.358

-4.63

2
<.001

Adj R2= .303, F= 5.669, p< .001)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

반응이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월

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 완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중재 전략 필요성을 인지하고 학습몰입

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월경전증후군의 점수는 총 57

점 중 최저 0점, 최고 44점으로 평균은 13.02점 이었다.

또한 대상자 중 98.1% 가 한 가지 이상의 월경전증후군

의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를 찾을 수 없어 비교를 할 수 없었으나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25]결과와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월경

전증후군은 가임기 여성의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월경전증후군은 여러 가지 증

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증상에 대

한 중재를 하기 보다는 심하게 나타나는 증상을 파악하

여 이를 중심으로 중재를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월경전증후군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종합

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여 반복연구를 통해 월경전증후군을 완

화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

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증후군은 나이, 음주, 월

경 시 진통제 투여, 월경 시 심리 변화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17] 결과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월

경 시 진통제를 투여하는 군에서 월경전증후군 증상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음주는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9]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

적 성격과 성향, 체질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월경 시 심리변화 시 불안이 있는 경우 월경

전증후군 증상이 높다는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17]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월

경 시 불안증상이 있는 경우는 월경전증후군 증상을 가

증시키는 것으로 사료되며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스트레스반응은 총 110점 중 최저 49점, 최고 83점이

며, 평균 65.3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는 41.45점

이었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28]에서는 56.3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

생이 월경전증후군이 있을 때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

호사와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보다 스트레스반응이 높

게 반응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

한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반응은 생리기간, 월경

시 심리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대상으로 한 생리기간, 월경 시 심리변

화에 따른 스트레스반응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비교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학과 특성상 과중한 학습량, 실습, 간호사 국가고시

등의 압박감으로 인해 생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불

편함과 함께 스트레스반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월경 시 심리변화는 정신적으로 예민하게 되어

스트레스반응을 높이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반복연구로

관련성을 재확인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학습몰입도는 총 110점 중 최저 22점, 최고

103점이며, 평균 72.62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29]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0]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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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성상 타 학과에 비해 과도한 학습과 실습, 간호사

국가고시 등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감이 증가되어 학습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학습몰입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습몰입도는 생리 시 진통제투

여와 생리주기, 심리변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사

후분석 결과 생리주기가 길수록 학습몰입도가 높게 나

타났다. 생리 시 진동제 투여와 생리주기가 학습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할 수

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생리 시 불편함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경우와 생리주기가 짧아 생리기간

동안에는 학습몰입도가 떨어지므로 예방적 방법으로

학습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조절이 가능한 간

호중재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심리변화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에서 우울한 경우

학습몰입도가 낮다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

는 생리라는 과정은 신체적⋅환경적으로 다양하게 불

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

므로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개발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 간에는 유의한 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경전증후군과 학

습몰입도, 스트레스반응과 학습몰입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선행연구[17][19]에서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

반응이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과 학습몰입

도와의 상관관계는 연구결과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매월

경험하게 되는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은 학습몰

입에 상관이 있으므로 월경전증후군 증상에 대해 적극

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평

가가 요구된다. 또한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반응과 학

습몰입에 관한 후속연구로 학습몰입도를 높힐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습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월경 시 심리변화와 스트레스

반응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변수들의 설명력이 30.3%

로 학습몰입도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

호대학생의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비

교 분석에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호

대학생들에게 간호사로서 간호사 역량을 갖춘 예비 간

호사 배출을 위하여 학습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월경전

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 월경 시 심리변화 등을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간호중재의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월경전증후군, 스

트레스반응과 학습몰입도 간에 관계를 확인하고 학습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일 대학의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62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8년 6월 1일부

터 6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 순 상관관계(r=.389, p<.001)를 나타내었

다. 월경전증후군과 학습몰입도(r=-.193, p<.014), 스트

레스와 학습몰입도(r=-.216, p<.001)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학생의 학습몰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월경 시 심리변화와 스트레스반응으로 설명력(R²)은

30.3%이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도를 높이

기 위한 월경전증후군과 스트레스반응 관리를 위한 적

극적인 간호중재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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